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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life stress, grit,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from October 19 to November 7, 2020, targeting 196 students enrolled in dental hygiene departments in 
Daejeon and Daegu. Life stress, gri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ere measured. For data analysis,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4.0. Results: Life stress was 2.12 points, grit was 3.07 poin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3.43 
poi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influenced by satisfaction with the course department, as well as life stress 
and gri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found to be grit. These variables could expla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23.8%. Conclusions: For students to advance successfully into society as dental hygienists, a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motion program that can help students achieve self-confidence and establish career goals should be developed. additionally, 
a program that can enhance grit should be included in th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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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학시절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전공분야의 지식 습득은 물론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

해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적극적인 진로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진로준비과정은 직업선택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1].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에 해당되는 19～24
세의 가장 많은 고민은 직업 40.3%, 학업 및 성적 분야 16.9%로 조사되었고, 본인의 전공분야와 미래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7.2%
이었다. 13세 이상의 인구 중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50.5%이었고, 직장생활 68.8%, 가정생활 41.0%, 학교생활 35.2%로 스트
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수동적인 생활습관에 익숙해진 상태로 입학하면서부터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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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취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입시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특히 치위생과 학생은 다른 전공 직종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국가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정과 방대한 학습량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임상실습 등 치위생학만이 가지고 있는 전공학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4].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치과계의 의료 환경 또한 급속도로 발
전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5].

그릿(Grit)은 2007년에 Duckworth 등[6]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개념으로 여러 계층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
유한 성격특성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끈기, 열정, 인내가 중요하다고 정의하였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핵심적
으로 필요한 조건은 용기, 투지를 뜻하지만, 단순히 근성과 열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면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와 담대함 등을 포함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목표에 집중을 하며,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 쉽게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7]. 2014년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8]에서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정서적 안정, 사회적응, 대학생활 만족 및 학업적응력도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다[9].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확신성으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의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한 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10]. Bandura[11]는 자신의 행동과 행동변화를 미리 헤아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선택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하였다[12]. 타 전공과의 선행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그
릿, 스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 등의 연구[13-16]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18]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설정과 진로계획수립은 높다고 보고는 되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진로발달은 단기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
는 자신감을 지니도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해주는 일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과 진로 목표를 성취하여 치과위생사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승인(1041490-20200416-HR-004)을 받아 시행하였다. 대전, 대구에 위치한 치위생과 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7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0.02),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7개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72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미
흡한 4부를 제외한 196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생활스트레스 33문항, 그릿 12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측정은 전 등[19]이 개

발한 척도를 이[20]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33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 장래, 가치관,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릿 측정은 Duckworth 등[6]이 개발한 도구를 이 [21]
가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부정문은 역채점 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은 Taylor와 Betz[10]가 개발하고, 이와 이[22]가 번안한 것으
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설정, 문제해결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위해 행하는 진로발달과업들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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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IMB SPSS/WIN 24.0 program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t-검정과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하였고,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2.12점, 그릿 3.07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43점이었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ean ± SD Cronbach’s α
Life stress 196 33 2.12 ± 0.53 0.917
Girt 196 12 3.07 ± 0.33 0.765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196 25 3.43 ± 0.50 0.925

Table 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 ± SD t or F (p*)
Age (yrs) ≤ 20 107 3.36 ± 0.45 -2.036 (0.043)

≥ 21  89 3.51 ± 0.55
Grade 2 104 3.40 ± 0.52 -0.700 (0.485)

3  92 3.45 ± 0.47
Club activity Yes  23 3.56 ± 0.76 0.913 (0.370)

No 173 3.41 ± 0.45
Housing type One’s own house  99 3.54 ± 0.56 3.159 (0.002)

Not one’s own house  97 3.32 ± 0.41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ied  59 3.65 ± 0.48b 8.708 (0.001)

Usually 128 3.33 ± 0.46a

Dissatisfaction   9 3.37 ± 0.70ab

Applica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s 18 3.41 ± 0.50 1.269 (0.286)
Aptitudes and hobbies 39 3.56 ± 0.57
Employment rate 104 3.41 ± 0.45
Teacher and family recommendation 35 3.34 ± 0.54

Desired place of employment General dental hospital 33 3.57 ± 0.55b 4.385 (0.005)
Dental hospital 78 3.29 ± 0.50a

Dental clinic 60 3.44 ± 0.44ab

Public health official 25 3.63 ± 0.50b

*by t-test or one-way ANOVA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analysis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연령(p=0.043), 거주형태(p=0.002), 학과만족(p=0.001), 희망 취업처(p=0.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21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자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과만족은 ‘만족’에서 높게 나타났고, 희
망하는 취업처는 ‘종합치과병원과 보건직공무원’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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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생활스트레스는 그릿(r=-0.02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358,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릿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31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Life stress Girt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satisfaction
Life stress 1.000
Girt -0.027 1.000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0.358** 0.314** 1.000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과만족, 희망 취업처는 가변수 처리한 후, 생활스트레스, 그릿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들은 학과만족(t=2.705, p=0.007), 그릿(t=4.384, p=0.001)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양(+)적 영향을 주었고, 생활스트레스(t=-4.884, p=0.001)는 음(-)적 영향을 주었다. 잔차의 독립성에는 Durbin-Watsin 검정
계수는 2.051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21.279, p<0.001), 분
산팽창지수(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만족(β=0.175), 생활스트레스
(β=-0.313), 그릿(β=0.278)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23.8%이었다<Table 4>.

Table 4.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704 0.322 0.388 0.001
Department  satisfaction 0.192 0.071 0.175 2.705 0.007 0.930 1.075
Life stress -0.296 0.061 -0.313 -4.884 0.001 0.954 1.048
Girt 0.421 0.096 0.278 4.384 0.001 0.974 1.027
R=0.250, Adjusted R2=0.238, F=21.279 (p<0.001), Durbin - Watson=2.05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수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이 치과위생사라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활스트레스는 2.12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이와 박[13]의 2.77점 보다는 낮았으나, 김과 유[23]의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
생 1.82점, 치위생과 학생 2.1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Hammen[24]는 여대생이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와 이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높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높은 시기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여자 53.4%, 남자 
47.7%로 스트레스가 여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 치위생과는 치기공과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아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릿 
도구는 3.07점으로 이와 박[13]은 3.31점, 유와 김[14]은 3.53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게 조사되었지만, 한[25]의 연구에서는 3.08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 있어 실패하거나 포기 등의 변화에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노력
하며 관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치위생과 학생들도 대학생활 적응과 임상수행 능력을 수
월하게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기 있는 노력과 집중된 관심은 대학생활에서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3점으로 김[17]
의 3.22점보다는 높았으며, 유와 김[14]의 3.77점, 황 등[15]의 3.68점보다는 낮았다. 정과 이[26]의 3.52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자취, 하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았다. 연령과 학과만족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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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희망하는 취업처에서는 치과의원, 치과병원보다는 종합치과병원, 보건직공무원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황 등[15]의 연구에서 2, 3학년보다 4학년 재학생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2학
년보다 3학년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풍부하여 치과위생사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지식 습득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더 많
이 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진로 준비가 집중되는 고학년보다 저학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고
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공 관련 성공사례 특강, 동아리나 멘토링 활동, 전공 관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
색하고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한 김[17], 성과 최[18], 정과 이[2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탐색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27]. 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아지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
에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전공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학생과 교수간의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자긍심을 길러줘야 
한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활동이나 자신의 신념은 졸업 후에 직무만족 향상으로 기대될 것이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생활스트레스는 그릿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그릿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박[28]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16%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어[26],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와 박[13]의 연구
에서는 대학 생활스트레스와 그릿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생활스트레스와 그릿과의 관계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와 김[14], 문과 주[16]의 연구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릿의 속성인 꾸준한 노력은 진로 적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공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고, 이러한 요소들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학과만족, 생활스트레스, 그릿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그릿이
었다. 문과 주[1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꾸준히 인내하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진로성취 능력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신념
이 높았다. 또한 그릿 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낮고, 대학생활 적응 능력은 수월하여 중도탈락률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3]. 그릿이 
높은 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기반으로 진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위생과 학생들도 학
업에 흥미를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릿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
램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학과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특정지역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자료가 수집되었기에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의 확대와 치위생학과 학생을 포함한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학과만족, 생활스트레스, 그릿이 영향 요인이며, 이 중 가장 영향요인은 그릿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치과위
생사라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과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돕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적용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그릿,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봄으로써 치과위생사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자
기기입식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는 2.12점, 그릿은 3.07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3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가에서 거주할수록, 연령과 학과만족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취업처가 종합치과병원과 보

건직공무원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과만족, 생활스트레스, 그릿이었고, 가장 영향 요인은 그릿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2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과만족, 생활스트레스, 그릿이었고, 가장 영향 요인은 그릿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치과위생사라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 개개인의 취미, 특기, 적성,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할 때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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